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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의 시위와 국회청문회를 평가합니다.   16-12-30

요즈음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일련의 사태가 염려스럽기도 하고한심 스럽기도합니다.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촛불시위와 그분의 하야를 반대하는 태극기 시위가 대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선 시위 주최측과 경찰이 추산하는 시위 군중의 대소가 신뢰성이 낮습니다.   통계는 대략 5%의 오차 범위를 두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발표되는 시위군중의 숫자는 찬 탄핵핵이나 반 탼핵의 성격에 상관 없이 오류범위를 초월하여 200% 또는 300%나 되니 어떻게 그런 수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진실된 시위 군중의 크기는 주최즉이 주장하는 것 보다 작을 것이고 경찰이 추산하는 것 보다 많을 것이라는 정도로 짐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장권 하에서 광우병 시비가 뜨거웠고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시위가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 이었습니다. 결국 광우병 시비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명되었고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과우병에 걸린 사람이 단 한 병도 없었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는데도 지금 또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하니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탄핵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시위자들은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시위용품 구매에 쓰고 있으니  그런 돈으로 독거 노인이나 극빈자를 돕는다면 얼마나 큰힘이 되겠습입니까?

시위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연설을 하는 연사들이 너무도 악을 쓰는 연설이라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악을 쓰면서 연설을 하려면 왜 확성기와 마이크로폰을 사용합니까? 악을쓰면서 연설을 하면 선동효과는 있을 찌 모르지만 연사의 의중을 명확하게 전달 하지는못할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도 높은점수를 받지 못할 수준닙니다. 한 국회의원은 자기보다 연상 인 총리에게 “촛불에 주고싶냐?”는 말을 했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는 극회의원들의 언행이 누가 보아도  예의가 결여된 저수준으로보입니다.  왜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과 답변을 하는 긱료가  서서 질문이나 답변을해야합니까? 그래도 각료들은 질문하는 국회의원들께 “의원님”라고 정중하게 부르는반면 질문하는 극회의원은 단 한 분도 “장관님” 또는 “총리님”이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총리 나오세요”등의 명령조는 상호 존중원리를 벗어나는 어조이고 질문하는 분이 답변자에게 갑질하는 모양세였습니다. 미국은 청문회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질문자나 답변자가 모두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총리제가 없는 미국에서는 장관에게 질문하기가  대부분인데 반듯이 “Mr. Secretary” 즉 “장관님”이라고 예의 바르게 호칭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답변자의 관직에 “님”을 붙이면 무슨 손해라도 보는 겁니까? 의자에 앉아서 질문하고 앉아서 답변하면 체면이 깎인답니까?  아무리 이해관계가 대치된다고 해도 질문자와 답변자가 좀더 문화인다운 예의를지키는 모습을보고 싶은 사람은 저뿐만 아닐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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